
 승진은 내가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확인서인 동시에 앞으로 더 잘 

하라는 격려다. 한편으로 가족들에게 자랑거리이며 자부심이다. ‘여보, 승진했

어’라는 한 마디를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행복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

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조차 없다. 승진한 직원은 행복해하는 가족을 보며 

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진다. 

 반대로 이런 승진의 기쁨에서 누락되면 수년간 쌓아 온 애사심이 거품처럼 

사라지고 악의만 남게 된다. ‘이번 승진에 누락되었으니 앞으로 더 잘해야겠

어’라고 마음을 다잡을 사람은 없다. ‘날 이렇게 대우했으니 나도 그 정도만 

일하겠어’라는 억하심정과 자포자기를 불러온다. 

 무조건적인 승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.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승진해야 한

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. 승진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통해 직원이 

대학 발전에 주축이 되어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며 나의 노력만큼 

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.  

 한정된 T/O로 인하여 수년간 승진대상자가 적체되었다. 대학당국은 승진후보

자 명단을 잘 살펴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오랫동안 승진하지 못

한 직원이 대학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. 또

한 연차를 떠나 탁월한 성취를 이뤄낸 직원에게도 승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

어줘야 한다. 이 모두를 위해서는 승진 T/O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. 

 보직이 한정되어 있기에 직위별 승진 T/O 확대가 어렵다고 한다. 직위 승진과 

보직 임명은 별건으로 봐야 한다. 무리한 겸직을 해제하고 공석인 자리에 보직

자를 임명함으로써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. 자기모순적인 인사를 지양하

고 승진적체를 해결하는 혜안이 필요하다. 그 중 하나가 승진 T/O 확대다. 승

진이야말로 그 어떤 교육이나 인센티브보다 더 효과적인 투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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